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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재배 후작지에 최고품질벼 재배시 생육 및 품질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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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는 경지 면적이 좁아 농경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배기술이 발달해 왔으며,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벼와 연계된 원예작물 재배면적이 넓다. 논에서 원예작물 재배는 단위면적당 수익성을 높이는 유용한 2모작 작부체계의 

하나이다. 하지만 원예작물 후작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생육기간이 짧아 충분한 등숙전에 수확하여 미숙립의 발생이 

많아 쌀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쌀로 인하여 원예작물 재배가 많은 경남지역에서는 고품질쌀 브랜드화가 어려워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경남지역의 원예작물 중 재배면적이 넓은 양파재배 후작에 적합한 품종 선발을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장소는 양파와 벼를 2모작으로 영농하는 대표지역인 경남 합천에서 양파 후작에 적합한 벼 품종선발을 위하여 

최고품질벼로 등록된 운광, 해담쌀, 해품, 고품, 대보, 칠보 품종을 시험에 사용하였다. 시험품종은 5월 25일에 파종하여 

30일간 육묘 후 6월 25일에 이앙하여 양파재배가 가능한 10월 중순에 수확하였다. 벼 재배를 위한 시비량은 표준시비량

인 10a당 질소 9kg, 인산 4.5kg, 칼리 5.7kg를 시용하였으며 질소는 기비 50%, 분얼비 20%, 수비 30% 비율로 나누어 

시용하였고, 인산은 전량 기비로 칼리는 기비 70%, 수비 30%로 시용하였다. 벼 생육조사는 이앙 전 묘소질 조사와 

이앙 후 초장, 경수 등을 조사하였고, 생육 후기에 출수기와 수량구성 요소를 조사하였고, 수확 이후에는 쌀수량, 품위, 

미질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양파재배 후작으로 벼 재배시 시험품종의 묘소질은 고품의 초장이 가장 길었고, 묘건물중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육묘상

의 문제점은 없었다. 출수전의 중기생육은 운광과 고품의 초장이 가장 길었고, 해담쌀, 칠보 등의 순으로 길었다. 출수기

는 해담쌀이 가장 빨랐고, 운광은 해담쌀에 비하여 하루 정도 늦었으며 기타 품종은 일주일 이상 늦어 다소 등숙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쌀수량은 운광이 가장 많았으나, 완전미 수량은 완전미 비율이 높은 해품, 칠보, 대보 및 해담쌀

이 많았다. 단백질 함량은 해담쌀 및 운광이 낮았고, 식미치는 해담쌀이 높았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출수가 빠르고, 

완전미 수량과 미질이 우수한 해담쌀이 양파재배 후작지에 적합한 품종으로 브랜드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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